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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인병원 ‘부신·갑상선 동시 절제 단일공 로봇수술’ 성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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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제공

[인천=뉴시스] 함상환 기자 =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은 국내 최초로 단일공 로봇수술기를 통한 부신 종양과 갑상선암 동시 수

술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.

아인병원 갑상선센터 이진욱 센터장은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는 30대 환자 A씨를 대상으로 오른쪽 부신과 왼쪽 갑상선을 동시

에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다.

A씨는 오른쪽 부신에 3cm짜리 종양으로 인해 체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쿠싱증후군을 앓고 있어, 급격하게 살

이 찌고 고혈압과 당뇨로 약에 의존하고 있던 환자였다. 

부신 절제술은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고, 수술 후 내과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. A씨는 왼쪽 갑상선에도 1cm 크기의

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결절이 있어, 부신과 갑상선을 동시에 진단하고 수술할 할 수 있는 병원을 찾고 있었다. 

이진욱 센터장은 갑상선 결절에 즉시 세침검사를 시행, 다빈치 단일공(SP) 로봇수술기로 후복막을 통한 단일공 우측 부신 절제

술과 유륜을 통한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마취 한 번으로 시행하는 수술에 성공했다. 국내에서는 처음 실시된 수술이다.

환자는 합병증 없이 회복 중이며, 수술 직후 혈압 수치가 기존 150에서 100으로 정상화되는 등 호르몬 수치와 생리적 지표가

정상으로 회복되어 혈압과 당뇨약을 줄이고 있다. 



이진욱 센터장은 “쿠싱 증후군은 부신 종양에 의한 호르몬 과다 상태를 야기하며 정상인보다 5배 이상 사망률이 높아지는 위험

한 만성 질환이며, 반드시 수술 치료가 필요하고, 수술 후 내과적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하다”고 말했다.

아인병원 갑상선센터 이진욱 센터장, 신명호 과장은 세계최초 한쪽 유륜을 통한 갑상선암 로봇수술(SPRA) 에 성공했으며 지

난 8월 SCIE급 국제 학술지에 SPRA 방법을 이용한 측경부 절제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.

오익환 이사장은 “이번 수술 성공으로 까다로운 부신 수술은 물론 갑상선암, 대장암 등 고난도 질환까지 로봇수술 분야에서 세

계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도록 투자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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